
< 언론 보도 내용 >

□ 정부는 오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

STX 조선과 성동조선을 모두 회생시키는 방안을 발표할

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

< 관계부처 입장 >

□ 현재 중견조선사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중에 있으며, STXㆍ성동

조선 처리방안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

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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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2018. 3. 5.(월) 가판, 서울경제, 한국경제, 경향의 
중견조선사 기사 관련

 ▶ 서울경제 : ｢정치적 판단으로 살아났지만..성동조선, 껍데기만 남을수도,｣｢STX, 인력 30% 감축, 성동은 수리·블록 전환｣
 ▶ 한국경제 : ｢성동조선 경쟁력 잃었는데.. 정부는 “어떻게든 살려내라”｣
 ▶ 경    향 : ｢STX·성동조선 다시 닻 올릴까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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